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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인천=조석장기자】인천문화재단은 오는 23일 오후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

‘2009 동아시아 문화진흥기관 심포지엄’을 개최한다. 

 

인천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인천을 중심

으로 한 아시아 문화진흥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 나아가 실질적인 교류

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맹했다. 

 

특히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 4개국 7개 도시의 10개 

기관·단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. 

 

심포지엄은 ‘창작공간 중심의 문화예술교류, 그 현황과 전망’이라는 주제로 진행

된다. 문화예술 창작, 매개, 향유의 장인 ‘공간’, ‘장소’에 주목, 지역별로 시설이나 

장소를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

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는 취지다. 

 

첫번째 세션은 ‘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을 통한 예술진흥의 현황과 전망’을 주제

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황진수 국제교류부장, 요코하마시예술문화진흥재단 스가

와라 사치코 협력추진그룹 담당그룹장, 베이징문화발전기금회 쉬에 펀팡 연구부

장, 인천문화재단 이현식 사무처장의 발제로 진행하며, ‘창작공간을 기반으로 한 

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’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72-13 예술공간 태이 통 

운영디렉터, 교토아트센터오타 코진 운영위원장, 서울남산예술센터 이규석 극장

장, 서브스테이션 대니얼 콕 협력아티스트, 토리데아트프로젝트 강우영 스태프, 

인천아트플랫폼 최승훈 관장의 발제로 각 도시별 사례와 구체적 교류 프로그램을 

살펴본다. 

 

인천문화재단의 이현식 사무처장은 “소극적 의미의 ‘공간’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

을 담고 있는 ‘장소’로 바뀌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이번 심포지엄은 ‘장

소’의 관점에서 각 도시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 가꾸기의 

흐름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교류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”

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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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저작권자 ⓒ 파이낸셜뉴스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 

 


